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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 of influence of a college student’s self-identity on career 

decision-making,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necessary for career decision-making through the effect of Pilates 

program satisfaction; accordingly, this study deducted the results as follows with the survey, to which 336 college 

students replied, as the center, through the Smart PLS 2.0 M3 program. First, a college student’s self-identity was found 

to have the positive relations of influ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cond, a college student’s self-identity was found 

to have the positive relations of influence on the Pilates program. Third, it was found that Pilates program satisfaction 

had the positive relation of influ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Putting together the results as above,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ilates program is an exercise program having a positive interaction on a college student’s 

self-identity level. Particularly, this study also confirmed that the strength of the Pilates program in having a positive 

effect on a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physical aspects was positively conveyed to a colleg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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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활

양식과 미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양

식 습득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개인적 문제들

을 경험하는 시기다(Park & Lee, 2013). 특히, 이 시기

에 겪는 경험은 이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고 생활하는가가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Kim & Lee, 2012; Lee, 2005; 

Baker & Siryk, 1984).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2014.2.28.)에 

따르면 2011년 대졸자들이 본인이 졸업한 대학을 선

택한 이유로 ‘원하는 전공 혹은 업무관련 분야를 공

부할 수 있어서’(41.1%), ‘수능 및 학교성적에 맞춰

서’(31.5%),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9.0%)의 순

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

지 않고 외부 환경에 의해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성숙도가 낮은 상태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정체감을 형성하

기 위한 탐색과 결정의 시기가 대학 입학 이후로 미

루어지게 된다고 하고 있다(Yoo, 2015).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입시에 몰입해야 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정

체감 형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Erikson(1968)은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으로 

자아정체감 확립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발달과업을 무

난히 수행해야만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성인기의 새로운 도전들을 효율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아정체감 형성으로 시작

되며, 자아정체감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자

신의 독특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갖는 안정된 느낌을 

만들어 준다고 하고 있다(Adams & Shea, 1979). 이러

한 자아정체감은 개인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

통된 특성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자신만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대학생시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Adams & Shea, 1979). 

따라서 자아정체감 형성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현재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아정체감과 관련한 연

구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체감 구조가 대학생시

기에 발달함으로써 이 시기의 의사결정, 문제-해결, 

경험과 자기 관련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참조의 

틀이 시작되게 되어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의 필요함을 지지받고 있다(Berzonsky, 

Cieciuch, Duriez & Soenens, 2011). 

자아정체감 발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

우, 개인의 심리적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온전

한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자아정체감은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도 작용한다(Park & Lee, 2013). 즉,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사

회적응, 대인관계, 성 역할, 직업태도, 인지, 도덕성 발

달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정서불안과 공포증 같은 정

신 병리 현상까지도 초래하게 된다(Erikson, 1968). 따

라서 대학생 시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다양한 스트

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며, 질 높은 삶은 물론 자아형성에도 매

우 중요한 요인임을 선행연구(Hwang, Im, Im & Son, 

2012; Hwanf, 2015; Kroger, Martinussen & Marcia, 

2009)들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강조하자면 자아정체감

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만 하는 발달과업이다. 

Zunker(2004)도 자아정체감은 직업이나 대인관계, 

자신의 정체감에 미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생

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중 대학생들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반드시 거

쳐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는 것도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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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학생 시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

은 대학생 시기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라 진로와 관

련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자아정체

감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

다(Seo & Lee, 2012). 이로 인해 진로성숙 또한 달라

질 수 있고 개인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높을

수록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정체

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Seo & Lee, 2012; Jeong, 

2008; Kroger et al., 2009). 

이 자아정체감은 진로결정 능력에 대한 중요한 요

인(Yoo, 2015)으로 자신에 대한 확신과 유용성을 높게 

지니면서 높은 자아정체감을 가진 학생일수록 진로결

정 상태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확립되는 정체

감에 대한 연구의 다양성이 필요하다(Oh, 2013; Lee, 

2014). Cho & Choi(2007)도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Graef, Wells, Hyland & 

Muchinsky(1985) 등도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과 진로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로 긍정적인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어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외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진로발달, 진로성숙과 진로의사결정에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된 연구들이 있다(Seo & 

Lee, 2012; Park, 2003; Cho, 2001; Savickas, 1985).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높여주는 활

동을 보면 심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중

요성(Avision & McAlpine, 1992), 부모의 영향(Peterson, 

Luborsky & Seligman, 1980) 등을 통해서도 형성된다

고 하였다. 이 시기의 자아정체감의 중요성은 취업 혹

은 진학에도 영향관계가 성립하지만 이성교제는 물론 

성공적인 자아와 미래에 대한 삶의 목표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함이 지적된다(Ko & Park, 

2008; Park, 2005; Evans & Heinz, 1994). 

이와 같이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다양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가장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학교 내(內)에서의 환경이다(Furman & 

Buhrmester, 1992). 학교에서는 교수나 선생님에게 영

향을 받게 되는데 이미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2007)에서는 이러한 측

면에서 학교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가정에서 부모와 

상호작용하기보다 학교에서 형성되는 관계에서 상호

작용의 중요성, 자기생각과 느낌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등 학교생활의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Wynn(1998)도 대학생의 경우 교수를 통한 교육이

나 프로그램이 영향관계를 이끌어 내기 때문에 중요

하다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 선행연구들의 지적에 근거해 학교에서 참여하게 

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중

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포

츠 활동이 자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갖고 있

음을 주장하였다(Sin(2013). Lee(2013a)도 무용과 같은 

스포츠 활동이 자아형성에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입증

하였다. 그리고 Park(2005)과 Wang(2013)의 경우 요가

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긍정적으로 높

여준다고 하여 자아정체감 형성에 스포츠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활동이 자아정

체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지적하고 있지만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과의 관련성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의 하나이며, 심리적인 측

면에 기인하는 필라테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들에서는 신체활동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있지만 자아정체감이 신체활동의 만족감과 진

로의사결정과의 관계연구는 아직까지 그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심리적인 측

면에 기인함(Avision & McAlpine, 1992)을 알 수 있는

데 스포츠 활동 중에서도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필라

테스의 경우 체력단련은 물론 정신수양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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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창안된 운동(Lee, 2007)으로 1900년대 초, 조셉필라

테스에 의해 개발된 운동이다. 신체적 정렬과 심리적 

안녕은 물론 신체의 아름다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운동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발전 가능성이 높아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는 운동이기도 하다(Jang, 2009; Pilates 

& Miller, 2001; Segal, Hein & Basford, 2004). 

필라테스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운동참여에 

따른 심리적 변화에 필라테스 참여가 성인의 우울감

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성별에 관계 

없이 즐거움, 자신감 및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필라테스 참여가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Kim, 2005; Lee, 

2007; Choi, 2009). 또한, 필라테스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자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

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Park, Kim & Cho, 2013; Lee, 2014a; Choi, 2009). 

이처럼 필라테스 운동은 신체적인 변화는 물론 정

신적인 측면에 안녕감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

어 나가는데 중요한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Park 

& Cho, 2000; Jeon, 2002; Friedman & Eisen, 2005). 자

아정체감이 심리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특성이 있고 

필라테스는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운동으로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되며,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활동이 될 것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자아정체감이 낮을 경우 위기감을 고조시키

고 우울감을 심화시켜 긍정적인 적응을 방해하는 결

정적인 요인이 될 수 도 있다(Sin, 2002).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필라테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생의 자아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필라테스 프로그램

을 통해 자아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이해하고,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의 효과를 통

해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가설 및 모형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자아정체감을 통해 

표현되는 것 중 가장 명확한 행동으로, 본인의 환경에 

대해 ‘이것이 곧 나 자신이다’라는 식의 공적인 자아

의 정의가 된다(Galinsky & Fast, 1966). 이러한 자아정

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긍

정적이며, 목표안정 수준 또한 높아져 진로결정과 그 

행동수준에 긍정적인 것으로 반응한다고 하였다

(Robbins & Patton, 1985; Stewart & Nejedlo, 1980). 

Graef et al.(1985)도 진로정체감이 진로성숙 및 진로미

결정 상태에 대해 핵심적인 요인이며, 진로성숙과 정

적상관이 있다고 하였다(Seo & Lee, 2012; Graef et al., 

1985). 

이외의 선행연구(Park, 2003; Oh, 2013; Cho, 2001; 

Savickas, 1985)에서도 진로정체감은 청소년의 진로발

달은 물론 진로의사결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진로의사결정의 선행요인이 자아정

체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들을 종합

해보면 개인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발달 수준이 높고 긍정적인 연관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Seo & Lee, 2012; Yoo, 2015; Clancy & 

Dollinger, 1993). 

Lee(2002), Smith, Ntoumanis, Duda(2007) 등은 스포

츠 참여가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아 

존중감, 심리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고, 

필라테스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보다 심리적 행복감

과 정신건강, 정서 등에 긍정적임(Kim, 2015; Lee, 

2014a; Choi, 2009)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주장

한 이론의 성립관계에 있어 자아정체감은 심리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특성이 있어 이를 높여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긍정적인 삶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가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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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됨을 뒷받침 받고 있다. 더욱이 자아정체감 수준

에 따라 인식하게 되는 필라테스 만족과 진로의사결

정에 미치는 인과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자아정체감은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정보지향은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규범지향은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혼돈/회피 지향은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자아정체감은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정보지향은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규범지향은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혼돈/회피 지향은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

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은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필라테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대학생으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4곳(D, 

H, K, S)에서 2017년 대학 교양체육, 전공체육 시간에 

진행된 필라테스 강좌와 필라테스 프로그램에 참여하

고 있는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필라테스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처음 

접하는 운동으로 교양수업과 전공수업의 차별화가 나

타나지 않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였다. 최종 연구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336명이며, 남학생이 115명(34.2%), 여학생이 221명

(65.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이 128명(38.1%)으

로 필라테스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참여수업은 교양수업이 221명(65.4%)

이며, 전공수업은 115명(34.6%)인 것으로 나타났고 구

체적인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on Personnel (%)

Gemder
boy 115 34.2

girl 221 65.8

Grade

1grade 128 38.1

2grade 72 21.4

3grade 95 28.3

4grade 41 12.2

Participating 

class

liberal arts class 220 65.4

Major class 116 34.6

Sum 336 10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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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자아정체감 척도는 Berzonsky, Soenens, Luyckx, 

Smits, Papini & Goossens(2013)가 제시하였고 Lee & 

Sim(2014)와 Lee(2013)가 타당화 연구를 통해 구성한 

한국판 정체감 유형척도(Korean Identity Style Inventory: 

K-KSI 5)의 3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자기를 

탐색하는 자아정체감 성취(achievement) 상태나 유예

(moratorium) 상태에 있는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그 과정을 평

가하려고 하는 ‘정보지향(Informational Oriented)’의 방

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Berzonsky, 1989, 1992, 2011). 

둘째, 자아정체감 유실(foreclosure) 상태에 있는 개인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할 때 부모와 같이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해 규범적인 기준이나 규칙에 따

르려고 하는 ‘규범지향(Normative Oriented)’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았다(Berzonsky, 2004; Soenens, Duriez & 

Goossens, 2005). 셋째, 자아정체감 혼돈(diffuse) 상태에 

있는 개인이 결과와 보상이 따를 때까지 최대한 미루

려고 하는 ‘혼돈/회피 지향(Diffuse/Avoidant Oriented)’

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았다(Berzonsky, 2003). 따라

서 정보지향 요인 5문항, 규범지향 요인 5문항, 혼돈/

회피 지향 요인 5문항으로 이며, 5점 Likert 척도로 구

성하였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척도는 Harren(1979)이 개발한 

도구를 Ko(1993)가 한국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

을 측정하기 위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중심으

로 Lee(2014), Kim(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

항을 중심으로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요인을 추출하여 

4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 척도는 Yoo, Sung, Pakr & 

Moon(2010)이 공동 개발한 운동만족척도와 Omar, 

Aziz & Nazri(2011)의 연구, Granito & Carlton(1993)과 

Riemer & Chelladurai(1995)가 제시한 만족으로 단일차

원이며,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 5문항, 5점 Likert 척

도로 구성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참여하는 필라테스 프로그

램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을 사용하였고, 결과도출

을 위한 방법으로 PLS(partial least squeares)을 활용하

였다. Smart PLS 3.2.1 professional program(2015) 구조

방정식모형은 1977년에 Herman Wood에 의해 개발되

었으며, SEM의 대안적 모델이다. 이는 추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차를 최소화(측정변수들의 측정오차와 잠

재변수간의 예측오차를 최소화)하여 추정계수의 예측

력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주성분에 기반

(principal component estimation)을 둔 추정모형으로

(Esposito Vinzi, Chin, Hensler & Wang, 2010) 변수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과 변

수의 경로와 설명력을 나타내는 구조 모델(structural 

model)을 동시에 측정 할 수 있다(Yoo & Alavi, 2001). 

이와 더불어, 관측치별 잠재변수의 값(잠재변수간의 

상관행렬을 보고함)을 구할 수 있으며, 반영지표 뿐만 

아니라 형성지표를 사용한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표

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도 분석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고(Ryu, 2014; Wetzels, Odekerken- 

Shchroder & van Oppen, 2009) 구조방정식 추정 방법 

중 ML을 통한 추정 방법을 활용 할 경우 복잡한 모

형과 많은 변수로 인한 오차 값의 증가로 적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모형을 일반화 할 수 없다

고 사료되기 때문에 변수 및 잔차 그리고 정규분포에 

대한 제약조건이 없는(Fornell & Cha, 1994) PLS 추정

방법을 채택하였다. PLS는 전체 이론의 검증 보다 다

량의 요인들 간의 복잡한 인과 모델을 예측하고 설명

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PLS 경로모형이 

본 연구의 영향관계를 제시하는데 적합한 자료처리방

법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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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Survey Factor load t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 s̀ α AVE

Information 

orientation

I want to have as much information as I can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891 16.437

.939 .918 .754

When I have to decide something in life, I consider various views 

before making a choice.
.890 19.994

I think it is important to obtain and evaluate various information 

before making important decisions in life.
.879 16.634

I like to have time to think about the choices I can make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883 19.348

I try to analyze the situation to understand the situation when I 

have to decide something in life.
.795 15.157

Normative

I unconsciously follow the expectations of close relatives when 

deciding about my future.
.776 14.057

.921 .893 .701

I unconsciously follow the expectations of my close friends when 

deciding about my future.
.880 19.140

I try to achieve the goal that my family and friends want from me. .836 14.972

I prefer to deal with the situation on the basis of social norms and 

standards.
.866 19.083

I unconsciously adopt and follow the value of the way I have 

grown up.
.824 16.421

Chaos/evasion

I try to solve a problem before I think about it. .835 14.922

.932 .909 .734

I try to overcome a personal situation where I have to think a lot 

and solve it myself.
.856 14.373

The future is still far away, so I think seriously about it now. .878 16.363

I don’t try to delay my action as much as possible if I have a 

personal problem.
.826 15.703

It helps to worry about values in advance, and makes careful 

decisions.
.888 17.259

Career 

decision

When I make important decisions, I do it step by step 

systematically.
.925 41.398

.951 .931 .829

I make few important decisions without collecting all the 

information I can get.
.882 40.086

When I make a decision, I take time and think carefully. .930 48.847

I don’t make a hasty decision because I want to be sure it’s the 

right decision.
.904 43.813

Program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my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847 25.874

.933 .911 .737

I am satisfied with the sense of accomplishment and joy I get from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841 28.632

I am satisfied with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is program. .855 27.921

This program meets my expectations. .885 31.668

This program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864 29.602

Table 2. Standard factor loadings, t-value of factor load, reliab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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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1) 신뢰성(Reliability) 분석

<Table 2>와 같이 대학생의 자아정체성과 진로의사

결정,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의 측정모형 모두에서 

각 잠재변수의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construct 

reliability)와 Cronbach`s α가 모두 .7 이상이고, 각 잠재

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d Variance Extracted)

이 .5이상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n, 1998; Fornell & Larcker, 1981).

2) 집중타당성/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분석

<Table 2>와 같이 대학생의 자아정체성과 진로의사

결정,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의 측정모형 모두에서 

각 차원의 AVE가 .5 이상이고,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이 .5-.95 사이의 값이며(.7 이상이 바람직함), 요인부하

량의 t-값들이 1.96(또는 2.0) 이상으로서 유의하기 때

문에(유의수준 .05, t-값/CR(Critical Ratio) > 1.96, p<.05)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oo, 2012; 

Bagozzi & Yi, 1988; Fornell & Larcker, 1981; Hair, 

Sarstedt, Ringle & Mena, 2012). <Table 2>에서 t-값은 

bootstrapping(표본 수 500)을 수행하여 나온 결과이다.

3)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및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분석

<Table 3>과 같이 대학생의 자아정체성과 진로의사

결정,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의 측정모형결과 측정모

형 모두에서,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9 이하이

기 때문에 차원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Woo, 2012; Fornell & Larcker, 1981; 

Hulland, 1999).

4) 법칙타당성/이해타당성

(Nomological Validity) 분석

대학생의 자아정체성과 진로의사결정, 필라테스 프

로그램 만족의 측정모형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

재하기 때문에 법칙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Woo, 2012; Anderson & Gerbing, 1988).

5)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 

분석

대학생의 자아정체성과 진로의사결정, 필라테스 프

로그램 만족의 측정모형 모두에서, 신뢰성, 집중타당

성 및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단

일차원성이 검증되었다(Anderson & Gerbing, 1988; 

Bagozzi & Yi, 1988; Fornell & Larcker, 1981).

2. 연구모형의 전체 적합도 분석

PLS는 내생변수의 설명력 최대화, 즉 분산설명력 

최대화 또는 구조오차 최소화가 목적이며, AMOS나 

LISREL 등을 사용한 공분산구조모형에서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들이 사용되지 않는다(Chin, 1998; Vinzi, 

Factor 1 2 3 4 5

Information orientation 1 　 　 　 　

Normative .597 1 　 　 　

Chaos/evasion .485 .553 1 　 　

Career decision .476 .563 .472 1 　

Program satisfaction .491 .552 .521 .759 1

Table 3.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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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chera & Amato, 2010). 대신에 <Table 4>와 같이 

다음 세 가지를 종합하여 예측적합도와 전반적 적합

도를 판단한다(Chin, 1998; Hulland, 1999; Tenenhaus, 

Vinzi, Chatelin & Lauro, 2005).

첫째, PLS 경로모형의 주목적인 예측적합도를 판단

해야 하는데 Chin(1998)에 의하면 Stone-Geiser Q2 test 

통계량인 교차검증된 Redundancy(중복성) 지표를 이용

하여 구조모형의 예측적합성을 판단하는데 Redundancy 

지표가 양(+)의 값이 나타나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Redundancy 지표가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의 값이 나타났기 때문에 Chin(1998)과 

Tenenhaus et al.(2005)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Communality(공통성)값 역시 측정모형의 적합

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최소 .5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연구결과에서는 Fornell & Larcker(1981)의 기준을 

상회하므로 측정모형의 적합성(quality)이 충족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셋째, 전반적 적합도는 Cohen(1988)의 기준에 따르

면 R2값을 상(.26이상), 중(.13이상∼.26미만), 하(.02이

상∼.13미만)로 구분하여 내생변수별 경로모형의 적합

도를 판단한다고 하였다. <Table 4>에서 R2값이 진로

의사결정이 .609,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은 .393으로 

모든 요인에서 상(.26이상)의 적합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경로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GoF: Goodness- 

of-Fit)는 Tenenhaus et al.(2005)이 제시하였는데, 모든 

내생변수의 R2값의 평균값과 Communality의 평균값을 

곱한 후, 이를 제곱근한 값으로 평가한다고 정의하였

다. 그 값의 크기에 따라 상(.36이상), 중(.25이상∼.36

미만), 하(.01이상∼.25미만)로 수준을 정하는데 최소 

.1이상으로 기준을 제시하여 전제모형의 적합도를 판

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R2값의 평균값

(.501) × Communality의 평균값(.751) = .377이며, 이 

값의 제곱근을 평가하면 .614로 상(.36이상)의 수준으

로 나타나 전반적인 적합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가설검증 및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

대학생의 자아정체성과 진로의사결정, 필라테스 프

로그램 만족의 관계에서 PLS algorithm을 통해 나온 

표준화된 경로계수들과 PLS bootstrapping(표본 수 

500)을 통해 나온 가설검증 및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

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유의수준 p = .05에서 |t| > 1.645이면 경로계수와 가

설이 유의하다(Woo, 2012)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설검증 결과 첫째, 가설1-1의 정보지향은 진로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t=3.525, p<.001). 가설1-2의 규범

지향은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t=2.740, p<.001). 

가설1-3의 혼돈과 회피 지향은 진로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쳤다(t=6.192, p<.001).

둘째, 가설2-1의 정보지향은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

Factor R2 Communality Redundancy

Information 

orientation
　 .754 　

Normative .701 　

Chaos/evasion 　 .734 　

Career decision .609 .829 .040

Program satisfaction .393 .737 .109

Goodness of Fit = .614

Table 4. PLS Overall Model Fit

Fig 2. Resul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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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 영향관계가 성립하고 있다(t=4.807, p<.001). 가설

2-2의 규범지향은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t=2.931, p<.001). 가설2-3의 혼돈/회피 지향은 필

라테스 프로그램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t=4.486, p<.001). 

셋째, 가설3의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은 진로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t=13.172, p<.001).

Ⅵ. 논의

1.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에 긍정적

인 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정보지향, 규범지향, 혼돈과 

회피 지향의 모든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자아정체

감이 긍정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Yang(2002)의 연

구와 같은 결과다.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진로의사결정 수준도 높아지게 됨을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보지향 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에 긍정적

인 영향관계가 성립한 것은 의사결정 관련 초기학자

인 Dinklage(1968)는 의사결정유형이 갖는 특성 중에

서도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중요하며, 계획적인 유형인 

사람일수록 진로의사결정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다고 하고 있어 본 연구대상이 정보지향 수준이 높은 

대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Harren(1979)과 Blustein(1989)은 개인이 의사결정에 

대한 반응에 있어 합리적이며, 정의적인 전략을 미리 

계획하고 수립할 경우 개인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대상의 정보지향 정체감 수준을 높게 지

각하고 있는 것이 진로의사결정에 유의한 관계를 이

끌어낸다는 구조를 지지해주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규범지향 자아정체감이 진로의

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Vondracek, Lerner & Schulenberg(1983)는 진로발달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과 상황적 접근을 통해 규범적인 

발달의 중요성 있음을 시사하였다. Bandura(1982)도 

규범적인 요소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타나는 중

Hypothesis
Original 

Sample(O)
Sample Mean(M)

Standard

Deviation

(STDEV)

T Statistics 

(O/STERR)

Verification 

results 

H1-1
Information 

orientation
→

Career 

decision

.171 .166 .048 3.525*** o Adoption

H1-2 Normative .186 .182 .068 2.740*** o Adoption

H1-3 Chaos/evasion .355 .357 .057 6.192*** o Adoption

H2-1 Career decision

→
Program 

satisfaction

.292 .301 .061 4.807*** o Adoption

H2-2
Program 

satisfaction
.193 .202 .066 2.931*** o Adoption

H2-3 Chaos/evasion .269 .272 .060 4.486*** o Adoption

H3
Program 

satisfaction
→

Program 

satisfaction
.625 .628 .047 13.172*** o Adoption

***p<.001=|t| > 2.32

**p<.01=|t| > 1.96

*p<.05=|t| > 1.65

Table 5. Path Analysis and Hypothesis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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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자아정체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이 요인의 수준

이 긍정적일 경우 진로의사결정에 중요한 기능을 하

게 된다고 하여 Salomone & Slaney(1981)의 연구와 함

께 본 연구 결과가 지지받고 있다. 

Salomone & Slaney(1981)의 연구에서는 규범적인 

특성이 진로의사결정에 영향관계가 성립한 다음 과거

회상 방법으로 규범적 요소가 마치 일관성 있고 계획

성 있게 일어난 사건으로 인식해 사실적으로 해석하

고 설명하려 한다는 것이 증명되어 자아정체감의 중

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에 긍정적인 과

정으로 영향을 미치고 규범적인 특성에서도 충분히 

영향관계의 성립에 대해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

고 있다. 그리고 Markham(1983)도 규범지향적 특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미칠 영향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규범지향적 요소의 중요성이 지지받고 있다. 

따라서 규범지향 자아정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

안으로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에 대해 수업을 통해 긍정적인 규범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수준의 변화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

각된다. 이것이 대학생들의 정체감형성은 물론 진로의

사결정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혼돈과 회피 지향요인이 진로의사결정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Jeong(2004)과는 차이

가 있다. Jeong(2004)은 대학이라는 환경과 분위기가 

정체감을 혼미상태에 머물게 하여 분명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Ko(2008)도 대

학생 시기는 성인이 되기 위한 발돋움과 더불어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맏이 

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자아정체감 상실이 나타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연구대상의 대

학생들은 자아정체감에 대한 수준이 높고 진로의사결

정에 긍정적인 관계로 성립됨에 따라 Vondracek, 

Schulenberg, Skorikov, Gillespie & Wahlheim(1995) 등

의 연구에서처럼 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진

로의사결정에 대한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

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필라테스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들로 한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필라테

스가 심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신체활동을 이루어내

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을 높여주어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대학생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위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로의사결

정에도 긍정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해

석된다. 

또한 역기능적 인지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의사

결정을 저해하고, 흥미유발이나 새로움을 발견하기 어

렵게 하며, 면접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행동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선행연구들(Ko, 

2008; Corbishley & Yost, 1989; Krumboltz, 1994)과 같

은 의미로 해석된다. Corbishley & Yost(1989)는 자아

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에 긍정적이지 않을 때 혼돈과 

회피와 같은 요인이 자아정체감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한 부분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선행연구

들을 통해 확인된 것만 보더라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을 높

여주기 위해서는 처해진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과 인지,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가

치를 원활하게 알려주고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

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된다. 

이상의 선행이론과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

아정체감이 높을수록 대학생은 적합한 진로를 잘 결

정하며, 그 결정의 실행상태에 있어서는 더욱 확고해

진다는 Munley(1975)의 보고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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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사결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2. 자아정체감과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이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

에 정보지향, 규범지향, 혼돈과 회피 지향의 모든 요

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 시기의 여가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은 참여 그 자체가 자아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활

동(Cho, 2010)라고 하고 있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

이다.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스포츠 활동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필라테

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높여줄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에도 긍정적인 과정으로 이어

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스포츠 활동과 자아정체감과 관련한 선행연구(Koo, 

2004)에서 스포츠 활동의 유형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자아정체감이 심리적

인 측면에 기인하는 특성(Erikson, 1968)이 있기 때문

에 심리적인 측면을 발달시켜주는 요인들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바로 필라테스의 특성과 유사함을 갖

고 있어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입증한 

것이다. 필라테스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면 모든 동작

을 할 때에 인간의 잠재의식을 작용시킴으로 보다 효

과적인 신체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

고 호흡하는 과정에서도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차

분히 해 내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준다(Dreas, 

2003). 또 신체 움직임을 통제하고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녕감과 함께 정신적 스트레

스를 감소하게 한다(Siler, 2005)는 특성이 유의한 영

향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스

포츠 활동이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Kim(2003)도 같은 맥락에서 자아정체감이 높으면 높

을수록 신체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형

태를 가져 긍정적인 사이클이 형성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학생은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음과 동

시에 선행연구가 지적하듯이 신체활동에 능동적인 대

학생이라 볼 수 있고 필라테스가 갖는 특성을 긍정적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

가 본 연구결과의 성립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Elliot(1999)도 스포츠에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자기

만족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수동적인 참여자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응 능력이 높다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대학생은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고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하게 되

는 다양한 효과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보지향, 규범지향, 혼

돈과 회피 지향 요인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대학

생들로 스포츠를 통해 얻게 될 다양한 효과를 인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06)이 제시하듯 운동 

프로그램 참여 몰입 수준이 높다면 심리적 웰빙은 물

론 자아정체감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재 입증 되었다. 

Kim(2010), Hagen, Armstrong-Esther & Sandilands 

(2003) 등도 필라테스나 요가와 같은 움직임을 갖는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외에 삶

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 근본

적인 이유는 운동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경험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필라테스 프로그램의 중

요성도 지지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

난 자아정체감 유형은 필라테스 프로그램 참여 대학

생들의 만족에 긍정적인 선행요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참여 대학생은 운동에서 경험할 수 있는 효과 

이외의 성과로 자아정체감의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필라테스 프로그램은 대학생들

의 자아정체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를 

통해 자아정체감이 높아져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는 것도 확인하였다.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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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과 Yeom(2003) 역시 같은 결과로 해석되는데 

자아정체감형성을 위해 필라테스 프로그램과 같은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면 대학생으로

서는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함께 진로의사, 삶의 

질과 같은 요인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과 진로의사

결정

본 연구에서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은 진로의사결

정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포츠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Ruth, 

1993)가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갖고 있다. 그리

고 스포츠 활동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다는 

연구결과(Kim, 2001)와 스포츠 활동 참여집단이 비참

여집단에 비해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게 나타났다(Pyo, 

Jung & Park, 2009)는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필라

테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자아에 대한 신

념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Ko(2008)는 

자아에 대한 성숙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성립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나

타난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학생의 자

아정체감을 높게 인지하게 만들어 주는데 필라테스 

프로그램의 역할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만족감 또한 높은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더욱이 

필라테스의 경우 하나의 동작을 익히기 위해 많은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개인의 신체적인 변화가 결과적으로 진로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여주어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회로 작용되었다. 결과

적으로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이 갖는 

자아형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고 진로의사결

정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Yoo(2015), Salomone & Slaney(1981) 등의 연구에서

도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다는 것은 진로행동에 긍정

적인 관계를 성립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필라테스 프

로그램을 통해 자아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효과로 볼 수 있다. 

Yang(2010)도 대학생의 운동 참가 유형에 따른 신

체적 자기개념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참가 빈도, 시

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게 나타

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이 필라테스에 참여할수

록 자아정체성이 높게 형성되며, 이를 통해 진로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Im & 

Lee(2015), Lee(2004)도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일

수록 진로에 대한 준비나 의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필라테스 프로그램 참

여 대학생이 진로의사결정에 긍정적인 결과를 지지받

고 있다. 

Lee(2004)는 대학 여성운동 선수들을 중심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는데 스포츠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 경

험이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보

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필라테스와 같은 프

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녕과 자아수준을 높여주는 

계기가 된다면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요인에 긍정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학생은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에 처할 수 

있지만 그전에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

인 진로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필라테스 운동은 자아에 대한 몰입을 높여주고, 

자신의 동기화와 신체상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운동으

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좋은 운동이 된다(Kim, 

2005; Lee, 2014; Friedman & Eisen, 2005). 선행연구들

을 통해 알 수 있듯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

아형성은 물론 진로의사결정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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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그리고 신체에 대한 몰입을 통해 자아를 높이

고 나아가 진로의사에도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종합

하면 대학생은 한 개 이상의 스포츠 종목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인 진로환경을 이끌어낼 요인이 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대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이

해하고,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의 효과를 통해 합리

적인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으며, Smart PLS 3.2.1 professional 

program(2015)을 통해 336명의 대학생이 응답한 설문

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은 진로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

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자아

정체감은 필라테스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

은 진로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필라테스 프로그램은 대

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갖는 

운동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학생의 

심리적, 신체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필라

테스 프로그램의 강점이 대학생에게 긍정적으로 전달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

은 학생들로서 자기의사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자아정체감이 높기 때문에 미래

에 대한 불확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고

자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필라테스 프로그

램 만족이 진로의사결정에도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되

었음을 확인할 때 필라테스 운동은 대학생의 심리적, 

신체적인 만족감을 제공함은 물론 미래의 설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합운동이라고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필라테스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자아정

체감에 긍정적인 관계를 성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진로의사결정에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현장에서도 필라테스와 같은 강좌가 많이 개설되

어 제공된다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효과를 제공할 것

이다. 그리고 대학교 정규 수업 이외에 대학생이 필라

테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의 변화와 개선도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라테스 프로그램과 대

학생들의 심리적, 신체적인 측면에 기인한 연구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필라테스 관련 연구의 다양

화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대학생의 자아정

체감과 진로의사결정,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남학생과 여

학생이 인식하는 필라테스에 대한 인식이나 프로그램 

만족과 같은 연구도 진행된다면 의미 있는 연구로 거

듭날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소재 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전국으로 일반화

하는데 신중함이 필요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진행된다면 필라테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의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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